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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야기’의 문학적 의의와 문화적 성격

Literary Significance and Cultural Character of ‘Personal Narrative’
김경섭*, 김정래**

Kyung-Seop Kim*, Jeong-Lae Kim**

요 약 우리가 문학적 또는 예술적이라고 칭하는 텍스트들의 근원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
우도 많다. 오히려 경험이 상상의 바탕이 되므로 예술적 상상력의 근원은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
간의 경험을 원재료로 하여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행위는 하나의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그것
을 이야기로 엮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에 필연적으로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 곧 문학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체험이야기는 사실을 이야기로 엮고 형상으로 옮기는 문학적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개인의 기억’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인 복수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복수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복수의 기억들은 차츰 시대와 정세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사회·문화적인 검열을 거쳐 점점 사회적으로 고착된 어떤 경향을 띤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개개인이 자신이 겪은 것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 자신의 기억을 짜맞추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사실에 가까운 논픽션 콘텐츠를 양산하기
고 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 콘텐츠로 드러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 다루는 ‘체험이야기’는 우리의 문화 내의 논픽
션 콘텐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어 : 체험이야기, 문학, 문화, 사실과 허구, 약호, 제한된 코드, 정교한 코드, 구술성과 기술성, 개인의 기억,

집단의 기억

Abstract The origin of texts we refer to as literary or artistic may be imagination, but many are based on 
experiences. In fact, experiences can be the source of artistic imagination since imagination often builds upon 
experiences. Therefore, the act of verbalizing human experiences using them as raw material can become a 
great form of art. Transforming past experiences into stories and infusing them with vitality inevitably requires 
a creative process of reconstruction, which is essentially a literary process. As such, 'Personal Narrative' holds 
significance as a literary process that weaves facts into stories and shapes them into forms. 

Individual experiences are stored as personal memories, and these 'personal memories' continuously generate 
stories. Collections of individual stories are stored as multiple memories, which gradually form 'collective 
memories' with distinct social and cultural inclinations through the passage of time and invisible yet potent 
societal and cultural censorship.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individuals may tend to align their own 
memories with the inclinations of collective memory rather than simply recalling what they personally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actual history, personal memories and collective memorie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roducing non-fictional content close to reality and sometimes manifesting as fiction content enriched with 
imagination. 'Personal Narrative' holds a significant genre as one genre of non-fiction content within our culture. 

Key Words : Personal Narrative, Literature, Culture, Nonfiction and Fiction, Code, Restricted Code, Elaborated  
            Code, Orality and Literacy, Personal Memory, Collectiv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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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학은 일반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다. 문학의 정의

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

기서 허구의 의미에 대해 장황하게 따질 필요는 없겠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문학적’인 서사를 ‘허구적’인 언어

예술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는 여러 이유

가있겠지만 ‘사실’과 ‘허구’를 간단한이분법으로나누어

기계적인구별을해왔다는것은지적해둘필요가있다.

특정 텍스트가어떤이에게는 ‘사실’로 읽히겠지만또다

른어떤이에게는 ‘허구’로 읽히는것은그만큼사실과허

구의 구분 자체가 상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1].

문학 일반에서이러한인식이이어져온결과말로전

승되는구비문학에서도이른바문학적인것을허구일변

도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동안 구비문학 연구

는 설화 연구를 근간으로 ‘허구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주요연구대상으로삼아온것이그것을반증한다. 구비

문학의영역에설화이외의문학적이야기가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 있겠는데, 생애담의 일종인 시집

살이담이나 경험담의 일종인 전쟁담은 실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

을뿐만아니라구연자에의해설화못지않은, 아니오히

려 더 적극적인 구연 선호도를 보이는 영역이다 [2].

사실 ‘전통적인서사’ 장르라는것은 학술적인범주로

서, 그 역사적근거가분명치않은 ‘전통사회’의개념만큼

이나모호한것이다 [3]. 그러므로구비문학의영역을허

구적서사체로한정하는것은필요이상으로구비문학의

범주를 축소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에게 신

화나 전설 못지않게 생애담 혹은 경험담과 같은 ‘체험이

야기(Personal Narrative)’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설화

가현격히퇴조한오늘날에도여전히살아숨쉬면서구

비문학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구비

담론이오늘날에도연행되며유통되고있다는점을반증

하는 것이다.

설화가 ‘허구’를 매개로 삶을 객관적 대상으로표현하

고 인식하는 이야기 양식이라면 ‘사실’의 주관적 반영으

로서체험이야기는대상에보다밀착하여삶을인식하고

표현하는 이야기 양식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이야기판에서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화와 함께 이야기판을 형성하는 주요

항목이면서도 최근에 와서야 그 실체에 대한 학문적 성

과가 논의되고 있는[4][5][6][7][8] 체험이야기를 대상으

로 한다.

우리가 문학적이라고 부르거나 예술적이라고 칭하는

텍스트들의 근원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바탕을

두는경우도많다. 이 경우경험은상상의바탕을이루는

경우가많으므로오히려예술적상상력의근원은경험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을 원재료로 하여

그 매체가 시각적인 것인가, 음악적인 것인가의 차별에

서미술이나음악같은예술이나오는것처럼, 인간의경

험을말로구술하는것역시하나의훌륭한예술이될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훌륭하게 구연하는 구술연행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언어예술Verbal art이다

[9].

그림 1. 체험이야기의 생성
Figure 1. The Creation of Personal Narrative

체험이야기를 문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

듯이문학을허구와결부시키는전통적인태도때문이다.

허구와 상상이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지만, 문

학에서의허구를 ‘사실이아닌것’으로 보는시각은문제

가 있다. 이야기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인가 하는 것은 소재나 모티프 차원의 문제이

지 문학성의 문제가 될 수는 없기에, 체험이야기가 사실

성과관련되기때문에문학이아니라고할수는없다. 실

제 현장에서 체험이야기 구연을 경청해 보면 특정 사건

에 대한 형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제보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구연 과정에서 능숙한 화자의 형상

화 능력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문학행위로 인정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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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Ⅱ. 체험이야기의 정의(定義)와

의의(意義)

구비문학은 ‘단지 거짓말일 뿐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

나 ‘화자와청자간에사실로동의된것’이나동일한무게

를 지닌 언어 예술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어민속의 대가

인 리차드 바우만은 주장한다 [10]. 말로 전승되는 구술

담화들의이런특성들을감안하면생애담도신화나전설,

민담과 더불어 구비문학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허구를 문학성의 근간으로 삼으

려는 일종의 강박으로 인해, 근대 이후 소설중심으로 형

성된 허구 위주의 문학성에 대한 과도한 경사가 구비문

학에서의 생애담과 같은 체험이야기의 연구를 위축시킨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구비문학 자료집에 생애담 종

류는 ‘실수로’ 수록된단편적인자료들이간간이보일뿐

이다 [11].

체험이야기를 구연하는 행위는 과거에 방점을 두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

서 과거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행위로서 의의가 있다. 그

러므로체험이야기구연은개인이현재의관점에서과거

를 추억하고 성찰하는 문학적 수사의 한 양식이자 중요

한 문화적 행위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총체가 아니며 그것

을이야기로엮고생명력을부여하는작업에필연적으로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 곧 문학적 허구화의 과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체험이야기 구연 과정은 사실을 이야기로

엮고 형상으로 옮기는 문학적 과정으로서, 그를 통해 삶

의곡절및그에얽힌정서적반응이생생히살아난다고

할수있다. 체험이야기는이와같은방식으로문학적․

생활적 의의를 함축하게 된다.

체험이야기는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이야기화자본

인의 수명을 넘어서 지속되기 어렵다. 체험이야기는 가

족이나 친밀한 벗들의 레퍼토리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 이유는 체험이야기가 개인의 경

험과밀접하게관련된서사이기때문이다. 그것은보통 1

인칭으로 구술되며 그 내용은 비전승적이기 쉽다. 체험

이야기의비전승적특징때문에그것이언어민속장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르

속에 반영된 가치나 태도들은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전

승되는 것이다 [12]. 또 민속적인 것은 반드시 전승적이

어야한다는명제는 ‘민속은반드시이러해야한다’는 식

으로민속의폭을좁히는결과를낳게하며, 민속은반드

시 과거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러므로 체험이야기는 지금 시대에도 활발히

전개되고있는언어민속이자구비문학인것이다. 다음으

로 체험이야기에 대한 학술적 용어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일단 명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험이야기와 밀접

한관련이있는 ‘생애사(史) 혹은체험담(譚)’이라는용어

문제이다. 여기서 사(史)라는 용어가 주는 ‘사실’‧ ‘증거’

등의 엄격함을 상기하고, 좀더 자유롭게 삶과 인생을 구

술하는 실제 구연 현장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체험이야

기’란용어가더적절하다고판단한다. 또한 ‘체험담’으로

명명하면 그 범위가 한 개인의 일생을 총괄한다는 의미

로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지칭하고, ‘담(譚)’이라는 한자

어가 주는 정적(靜的)인 측면도 거슬린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비교적작은단위의세세한경험이야기를포괄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험이야기’가 역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의 연구에서도 체험이야기류의 구술

텍스트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어서 오랫동안 학

술적인 연구 주제로 간주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

개인서사(Personal Narrative)'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

다. 하지만이용어에도문제가없는게아니다. 개인서사

라하면사적인개념을염두에두어야하기에개인이하

는 모든 이야기들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말하는 모든 발화들이 포괄되어, 화자

가말하는자기자신에대한이야기와함께역사나사회

에 대한 사적인 발언들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용어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

한다는 본래의 개념을 훨씬 뛰어 넘는 영역을 지칭하게

될우려가있는것이다. 자신의경험에대해구연하는이

야기를 우리말로 ‘개인서사’라 번역하여 칭하는 것에는

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것이다. 이런문제를감안할

때, 본 논의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술하는 서

사형태를 ‘체험이야기’으로지칭하고서구의연구를염두

에 두어 영문으로는 ‘Personal Narrative’로 병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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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한다. ‘자기자신에대한이야기’라는측면을강조

한 용어로 보인다. 그런데 이 용어는 자신이 ‘살아온 생

애’를 지칭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련

의담화를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는것이더나을것이

다. 체험이야기가 자기서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기서사라는 용어가 체험이야기를 포괄하기

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문학치료학 등에서 다

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기서사’와 겹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일상경험담’, ‘경험담’ 등의용어도고려할필요가

있다. ‘일상경험담’이나 ‘경험담’이라는용어에서일단 ‘담

(譚)’이라는한자단어는정적인면이강하다. 반면 순우

리말인 ‘이야기’는구연상황의동적인측면을살릴수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경험담’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삶이나인생에대해구술할수있는영역을포괄

하는측면이있어자기자신의사적(私的)인 이야기를뜻

하는용어로는역시 ‘체험이야기’가더적절한것으로보

인다.

이야기 현지조사를 나가 보면 설화가 잘 구연되지 않

는 이야기판에서 다양한 체험이야기가 생생히 구연되는

모습과 만나곤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국면이 있기

마련이다. 체험이야기는 여러 영역에 걸쳐 이제껏 소외

되어 왔던 다원적인 요소들이 포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여러영역들이체험이야기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

다. 체험이야기의 학술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 연구에만 치중되어 그간 소외되었던 체험,

경험의 구비 서사를 다룬다는 측면이 있다. 허구와는 다

른 경험의 측면이 문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당위는 앞서

충분히언급된바 있다. 둘째, 신화, 전설, 민담을 근간으

로한설화연구가다분히적층적인집단의기억을대상

으로하는것이라면체험이야기는그야말로개인의기억

속의소재들이형상화되어구연되는측면을다루게된다.

셋째, 구비문학 일반이 지닌 ‘과거지학’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해현재의시점에서경험을반추하고과거를성찰하

는 ‘현재지학’으로서 구비문학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기존의 구비문학에 다룬 설화(신화, 전설, 민담) 일반은

아무래도 지나간 시대의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체

험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현재의 시점에

서과거를재구성하는개인의세계관과철학이투영된다

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마지막으로 체험이야기는 기술(記述) 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구술(口述) 텍스트의 측

면을 포괄하고 있다. 문자에 입각해 형성되는 각종 문화

콘텐츠와는달리체험이야기는입에서나오는말로구축

되는콘텐츠이다. 여기서본격적으로다루기는어렵지만

말의 일회성과 즉흥성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과 다

분히 닮아 있다. 구술성 일반은 디지털 세상에서 또다시

점검할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구술적 요소로

형성된 콘텐츠를 새삼 논의해야 할 이유이다.

이렇듯체험이야기연구는그동안상대적으로소외되

었던측면과새로운연구의의의를논할수있다는가치

가 있다.

그림 2. 체험이야기의 의의
Figure 2. The Signification of Personal Narrative

Ⅲ. 체험이야기의 문화적 성격

이야기하기와같은구술연행은문화적으로규정될

때다음과같은순서를따른다. 먼저구체적인연행장

면들이시공간에맞춰준비되고, 다음으로 연행에어

울리는여러형식들과준비물을구성하게된후, 마지

막으로 다양한 약호들이 연행의 세부 내용 곳곳에 사

용된다 [13].

이러한 표현매체들이 문화의 양식․초점․관심을

재현할때, 이 매체들은표현성의기본요소들을미적

형식으로 조직하고 이 형식을 통해서 사건이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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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주요한메시지를전달하게되는것이다. 또한표

현 매체들은 그것들의 성격에 의해 코드로 이해될 수

있다. ‘코드’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유용한 기호체계,

즉 모든 인간 감각이 사용되는 의사소통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석에 관여하는 기호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코드는 ‘기호들이조직화되는체계’로서, 사

회의모든구성원들이동의한법칙들이기에우리말로

는 ‘약호(略號)’로 명명된다. 코드의 개념에 대해로트

만은 세계를 모형화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바르뜨는

법칙과창조성의영원한변증법이라고정의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드란 변환을 향하고, 변환을

허용하는체계이며, 추론된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로트만은의사소통의목적으로활용되는것이코드라

언급하는데, 그만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의 코드는

소통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규칙인 것이다. 따라서 특

정 코드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14].

우선 코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패러

다임의 두 유형―디지털digital 코드와 아날로그

analogue 코드― 중 체험이야기는 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에분절적인디지털코드에속한다고할수있다.

디지털 코드의 특성으로 분절을 들 수 있는데 언어는

기표와기의를 분리할수있는대표적인코드이며, 언

어로구성된 체험이야기는여기에속한다. 디지털코

드는코드의구성원리를알고있는집단내에서는보

다쉽게이해될수있다는특징이있지만, 코드에대해

이해를못하게되면소통에장애가있을수있다는일

반적인특징이있다. 모국어와외국어의소통상의차

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반면 아날로그 코드는 지속적이며 비분리적이다.

아날로그 코드의 대표격인 ‘자연’은 따라서 범주화시

키거나이해하기어렵기에, 우리는그위에디지털 코

드의 차이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춤이나 무용

같은 비언어적 예술도 아날로그 코드에 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에코식으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코드는 강한 코드이고 아날로그 코드는 약한 코드이

다. 이런 거시적인 코드의 분류에서 체험이야기와 같

은 구비문학적 코드와 기술문학적 코드는 서로 구별

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코드는단지자료를이해하고조직화하기위한체

계만은아니다. 그것은의사소통상에서사회적기능을

수행하기에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기도한다. 체험이야기와같이말로전승되는구술(口

術)문학과소설과같이문자로창작되는기술(記述)문

학을가장잘코드화하는개념은 ‘제한된restricted 코

드’와 ‘정교한elaborated 코드’의 구별이다. 이 두코드

개념은 원래 사회 언어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

로 계급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의 특성들

을추출하여추론한것이다. 제한된코드와정교한코

드의 개념을 중심으로 체험이야기의 문화적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된 코드는 정교한 코드보다 덜 복잡하고

보다단순하다. 그것은보다적은어휘와단순한구문

을가진다. 이런면은체험이야기의언어적분절가능

성을염두에둔다면설명이된다. 언어적연행은현장

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만큼 단순성과 반복성

을 중심으로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성격이 체험이야

기와같은이야기연행에서코드화된다고할수있다.

이런 면에서 체험이야기는 제한된 코드의 전형인 셈

이다.

둘째, 제한된 코드는구두화되는경향이있다는점

이정교한코드와변별된다. 정교한코드는문자로적

힘으로써상징적이고표현적인메시지가되는경향이

있다. 이런 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령 구호나 언

어적 신호들은 제한된 코드의 다른 양식들인 것이다.

따라서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연 연행의 코드는 제한

된 코드의 성격을 띤다.

셋째, 제한된코드는리던던시의경향이강하고, 정

교화된 코드는 엔트로피가 강하다. 그만큼 제한된 코

드는 예측적이고 관습적이어서 저급 정보를 다루게

되며, 정교화된코드는예측이어려운고급정보를다

루게 된다.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비문학은 대부분이

공동체의 관습이나 역사, 경험과 관련이 있기에 그만

큼 정보성이 낮다.

모두가알고있는것들이바탕이되고, 남들이잘알

아듣는방식내에서구연되기에리던던시의경향이강

한 것이다. 반면 정보성이 낮다는 것은 체험이야기의

레퍼토리들이 전승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기술문

학은 리던던시가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비

문학보다는 복잡한 정보를 다루게 되고 전달 방식과

그언어역시새로운효과들을노리는경우가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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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된 코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제한된 코드는 사회적 관련을 강조하고화자

와집단사이의유사성을표현하기를선호한다. 그래서

제한된 코드는 공통의 가정, 공유된 흥미, 고유된 경

험, 동일성등에의존한다. 이는체험이야기와같은구

비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정교한 코드는 지역적 공

통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도적으로 목

적한 의미의 정교화를 가능케하는 임의적 코드에 의

존한다는점에염두에그차이를실감할수있다. 역시

나 체험이야기는 제한된 코드의 전형인 셈이다.

다섯째, 또 하나의 중요한 변별점은 체험이야기를

구성하는제한된코드가구체적인것, 지금, 여기를표

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비문학의 연행적 특징을 드

러내는코드를말하는것이다. 반면정교한코드는추

상성․부재성과 관련있다. 이는 청자가 항상 부재의

상태에 있는 기술(記述) 문학의 코드를 드러낸 것이

다. 일반적으로구술성과기술성의차이를논할때구

술성의현장성이기술성의현장부재성과비교되어논

의되기도 한다.

여섯째, 제한된코드는문화적경험에의존한다. 그

러나 정교화된 코드는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의존한

다. 정교한 코드는 배워야만 하는 것인데, 이는 셋째

항목에서 언급된 코드와 관련이 있다. 정보성의 높과

낮음은비정규적인학습과체계적이고정규적인교육

의 구별을 낳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구비문학의

코드와 기술문학의 코드와 관련된다.

이상에서제시한내용들은체험이야기와같이구연

상황에서 구축되는 제한적 코드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설화나 다양한 구비 전승물들

은제한된코드에가깝고, 문자에의한본격적인소설

은정교한코드에가깝다. 그렇다고해서정교한코드

가제한된코드보다나은것은아니며, 그들은서로변

별적인 것들로서 다른 기능을 문화안에서 수행할 뿐

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고,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은 현 시대라는 시간

적지표속에묶여있는것이지만, 동시에전통적인담

론의측면을벗어나있는것도아니다. 따라서집단내

의 의사소통은 위에서 언급한 제한된 코드와 정교한

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당연한말이지만, 제한된코드가 항상이전

시대의 담론과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정교한 코

드가 전통 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것도 아니다.

문제는 체험이야기와 같은 전통적 구비담론이 현 시

대에도 지속적으로 연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Ⅳ. 고찰

이야기는 화자가 홀로 구연하게 되지만 그것은 청중

을통해전파되어 ‘우리’의이야기가된다. 인간은이야기

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삶에 자신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

기의이러한집단적이고사회적인특성을집약적으로드

러내는 것이바로 체험이야기라고할 수 있다. ‘호모 나

랜스Homo Narrans(이야기하는인간)’는각종정보를이

야기를 통해 공유하는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

로서 [15], 체험이야기는반드시이야기해야만직성이풀

리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용어인 것이다. 반면 개개인의

체험이 곧바로 개개인의 이야기로 전환되는가에 대해서

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기억으로저장되고, 이런 ‘개인

의 기억’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개인의 이야

기들이 모인 복수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복수의 기억으

로저장되고이런복수의기억들은차츰시대와정세그

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사회·문화적인 검열을 거쳐

점점사회적으로고착된어떤경향을띤 ‘집단의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객관적인 사실의 집합체로 형성된 ‘역사’

를 사이에두고개인의기억과집단의기억은이렇듯서

로 영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집단의 기억’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lbwachs)의 개념으로 인간 사회에 형성되

는 사상과 담론들이란 본질적으로 기억이며, 기억의 내

용들을 ‘집단기억’이라고명명한것과관련된다. 이집단

의 기억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면서 변화해 나가

는 모든 동력의 틀이며, 불완전한 개인의 기억은 사회구

성원들이형성한집단의기억에의존하면서자신의정체

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16] 이를 염두에 둔다면 개개

인의 체험이야기는 개인의 기억에도 의존하지만 집단의

기억에도 다분히 의존한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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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개개인이 구연하는 체험이야기는 사회적, 집단적으로

공인된 집단의 의식에 좌우되어 자신이 진짜 겪은 것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 자신

의 기억을 짜맞추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집단 기

억의 경향성은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기억 사이에 침투

해 양자를 갈라놓는다. 내가 체험한 대로 나에게 기억되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지만 집단 기억의 경향성이

인도하는 대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아

가실제의역사를가운데두고개인의기억과집단의기

억은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에 가까운 논픽션 콘텐츠를

양산하기고 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 콘텐츠로 드러

나기도 한다. 여기서 주로 다룬 체험이야기는 우리의 문

화내에서논픽션콘텐츠중의한장르로중요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야기 구연 현장에서는 개인의 기억이 아닌 집

단의 기억에 근거해, 기억의 경향성에 자신의 체험을 대

입하는수많은화자들을만날수있다. 중요한것은, 우리

가 겪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역사에 중대한 시사점을

지닌수많은체험들이개인의기억, 역사, 집단의기억사

이에서지속적으로새롭게형성되고전파된다는점이다.

그림 3. 기억, 역사, 콘텐츠의 상관관계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Memorey, History and Contents

물론 우리 자신이 집단의 기억에 의존한 나머지 개인

의 기억을 송두리째 버려두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집단의 기억을 개인이 신경쓰고 염두에 두는 것은 일반

적인태도이기도하므로이런현상을부정적으로간주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개개인이 ‘개인의 기억’을 최대한 되

살려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연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말

로 형상화하면서, 개인의 상흔을 치유하는 담론을 어떻

게형성할수있을지는앞으로의논의에서다뤄야할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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